
가을꽃과 봄꽃은 분명 달랐다. 봄꽃은 햇살 속에
서 보았고, 가을꽃은 바람 속에서 본다. 봄꽃은 이름
을 불렀고, 가을꽃은 이름을 찾아야 한다. 봄꽃은 피
어났고, 가을꽃은 나타났다. 철새처럼 나타난 가을
꽃들이 길을 알리고 있다. 10월 15일 북한산 둘레길
21구간 우이령길을 걸었다. 그 길엔 쉽게 갈 수 없는
절, 석굴암이있다. 

우이령(소귀고개)길은 교현탐방지원센터에서 우
이탐방지원센터까지 걷는 길로 총 길이는 6.8km이
고 모두 걷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시간 30분이다.
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(1번 출구)에서 버스 34번,
704번을 타고 석굴암 입구에서 내리면 길을 시작할
수 있다. 우이령길은 1968년 북한무장공비의 청와대
침투사건으로 인해 민간인의 출입이 전면 금지 되었
다가 2009년 7월 탐방 예약제를 실시하면서 개방된
길로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길이다. 생태
계 보존을 위해 일일 예약 인원을 1000명으로 제한
하고 있다. 북한산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
수 있다. 65세 이상은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. 예약
확인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. 1일 전까지 예

약을 실시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
2시까지 출입이 허용되고, 탐방객은 오후 4시까지
하산해야한다. 

“탕탕, 탕탕탕….”우이령길엔 군부대가 많다. 가
을을 머금기 시작한 숲이 차가운 총탄을 받아내고
있다. 길은 잘 다진 흙길이어서 보행감이 좋다. 길의
한 쪽은 군부대의 담장이 따라오고, 또 한 쪽은 숲이
따라온다. 길에 들어서서 한 동안은 총성을 들으며
걸어야 한다. 산새소리를 밀어내고 들려오는 총성이
멀리 또 하나의 국토가 있음을 알린다. 약 3km쯤 걸
으면 삼거리가 나오는데, 둘레길을 벗어나 왼쪽으로
석굴암 가는 길이다. 석굴암까지 오르는 약 200m 길
은 경사가 있다. 언제부터인지 총성이 멀어져 있었
다. 산새소리가 들려온다. 풍경소리도 들려온다. 석
굴암이다. 관음봉이 흰 구름을 이고, 일주문은 관음
봉을 이고 있다. 북한산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에
포함되어 있는 도봉산. 서쪽 다섯 봉우리, 오봉(五
峰)의 서남쪽에 있는 관음봉 중턱에 자리잡은 석굴
암은 신라 문무왕 때 의상 대사가 창건했으며, 고려
공민왕 당시 왕사였던 나옹 화상이 3년 간 머물던
곳이다. 1950년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도량을 1954
년부터 초안 스님이 수습했다. 복원불사는 기와 한
장 쌀 한 말을 일일이 걸어서 지고 날라야 했다. 불
사를 이어받은 현 주지 도일 스님과 신도들의 지극
정성으로 지금의 석굴암이 섰다. 산기슭엔 서로의

어깨를 짚은 당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. 연등을
두르고 한 쪽에 물러서 있는 대웅전. 전쟁의 화마를
견디며 살아남은 나한전(석굴). 나한전 바위 지붕 위
에 핀 넝쿨 단풍. 가을 햇빛에 나와 있는 장독들. 장
독대 위에 범종각. 범종각 어깨를 짚고 선 삼성각. 그
위에 오봉산. 파란 가을 하늘. 그 넓은 하늘을 품은
작은 마당. 주지 스님(도일)이 마당을 거닌다. 석굴
암은 10월 20일 단풍음악제를 연다. 주지 스님은 음
악제 준비로 분주하다. 준비가 잘 되어가는 지 여쭙
자 환하게 웃으신다. 꺼진 도량을 살려낸 스님에겐
큰일도 아닐 것이다. 손수 음악제 무대를 점검한다.
군부대 장병들이 울력을 나왔다. 손을 놓고 잠시 쉬
는 시간. 석굴암에서 20년이 넘었다는 공양주가 초
코파이 두 상자를 들고 나온다. “아가! 아가! 이거 먹

고.”석굴암은 군사보호지역 안에 있다. 주위가 모두
군부대다. “잘 먹겠습니다.”역시 초코파이다. 군사
보호지역 안에 있음으로 해서 겪는 어려움을 묻자.
공양주는 처음엔 별로 없다고 하다가 얼굴을 슬쩍
바꾼다. “왜 없었겠어요.”석굴암은 지리적 특성 때
문에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많았다. 지금도 크게 다
를 것이 없지만 석굴암은‘신도’가 많지 않다. 아니
거의 없다. 다녀야 할 길이 우이령길 밖에 없기 때문
이다. 절로 가는 길 자체가‘통제’속에 있어야 했던
석굴암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. “그래도 주지 스님
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
해본 적은 없어요. 오히려 석굴암이 군인들 불자 만
들기 좋은 절이라고 생각해요. 음악제 열리면 군부
대에서 많이 옵니다. 도량 구석구석 꽉 찹니다.”올

해로 5회째를 맞는 석굴암 단풍음악제는 하루 방문
객이 몇 안 되는 석굴암으로서는 1년 중 가장 큰 행
사이면서 그야말로 포교의 기회다. “잘 먹었습니다.”
장병들이 다시 목장갑을 끼고 울력을 시작한다. 석
굴암표초코파이는포교였다. 

석굴암을 나와 다시 우이령길에 선다. 왼쪽으로
저수지를 끼고 잠시 오르막을 오르면 폭신폭신한 흙
길이 이어진다. 1km 쯤 걸으면 우이령 정상부다. 이
제부터는 내리막이다. 소나무가 우거진 숲길엔 여러
종의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. 우이령길은 긴
구간이다.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예약을 해야 걸을
수 있는 길이다.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.
석굴암은 그 길에 있다. 신경숙의 단편 소설‘부석
사’에서 저자는 부석사를 아무나 갈 수 없는 절로
묘사한다. 소설 속에서 주인공들은 결국 부석사를
보지 못한다. 소설은 부석사를 보여주지 않는다. 갈
수 있는 길이지만 지금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
다. 부석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만을 들려주며 저자
는 소설을 맺는다. 현실 속의 저자는 부석사를 다녀
왔지만“소설 속에서는 아무나 그 곳에 가게하고 싶
지 않았다.”고 했다. 생각을 더하면 저자는 부석사를
가고 싶은 절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. 아무 때나 갈
수 없는 길은 가고 싶은 길이 되는 것이다. 석굴암
가는길은 가고 싶은 길이 되어 가고 있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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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봉산관음암중턱에자리잡은석굴암, 10월20일예정된단풍음악제준비로도량이분주하다. 인근군부대장병들이울력을나와음악제준비를돕고있다.

〈북한산 우이령길과 석굴암 가는 길〉

오봉산석굴암가는길은가보고싶은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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